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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육초기 저온 저일조 조건이 고추의 수량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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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최근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상기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발생기간이 길어지는

추세를 보이고 있다. 특히 봄철 저온 및 저일조가 발생할 경우 작물의 초세 약화 등 생육이 지

연되어 작물 생산에 피해를 입힌다. 특히 고온성 작물인 고추는 개화와 결실에 알맞은 온도는

16~21℃이며 이보다 온도가 낮을 경우 착과된 과실의 발육이 불량하고 착과율이 떨어지는 등

저온에 취약하다. 본 연구는 고추 재배시 생육초기의 저온 및 저일조 조건이 고추의 수량과 품

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. 고추 시판품종 ‘슈퍼마니따’를 80일 육묘 후

`19년 4월 18일에 전북 완주에 위치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채소 시험하우스에 정식하였다. 저

온조건은 정식 후 2주부터 3주 동안(5.3~5.24) 측창 개폐를 통해 처리 하였으며 저일조조건은 차

광망을 1겹 또는 2겹을 씌워 처리하였다. 대조구의 경우 기온이 15℃이상에서 측창이 열리게

설정되었으며 저온 및 저온·저일조 처리구의 경우 측창을 열어두었다. 차광 처리별 일사량을

조사한 결과 무처리 기준으로 1겹 차광과 2겹 차광이 각각 39.8%, 22.6% 일사량을 보였다. 고추

의 과실이 80%이상 붉은색으로 착색되었을 때 수확하였으며 수확 조사한 결과 정식 후 64일인

6월 21일에 대조구와 저온처리구에서 첫 수확을 할 수 있었으며, 저온·저일조 처리구의 경우 두

차광 처리 모두 정식 후 74일인 7월 1일에 첫 수확을 할 수 있었다. 정식 후 81일 까지의 누적

수량을 조사한 결과 대조구, 저온처리구, 저온·1겹 차광 처리구, 저온·2겹 차광 처리구에서 각각

115.2g/㎡, 102.0g/㎡, 38.9g/㎡, 45.8g/㎡ 이었다. 과실의 품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식 후 74일에

수확한 과실의 캡사이신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, 저온처리구, 저온·1겹 차광 처리구, 저온·2겹 차

광 처리구에서 각각 92.0mg/100g, 56.4mg/100g, 54.5mg/100g, 36.8mg/100g이 나왔으며, Duncan 분

석 결과 대조구가 가장 높았고, 저온·2겹 차광 처리구가 가장 낮았으며, 저온처리구와 저온·1겹

차광 처리구는 서로 농도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로 보아 고추는 생육초기 저온에

의하여 수량이 12% 정도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캡사이신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

었으며, 저온·저일조 조건의 경우 첫 수확일이 늦어지고 수량 또한 감소되었으며 저일조가 심할

경우 캡사이신 농도가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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